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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 (453장) .................................. 다함께

● 기도 ................................................................... 가족 중에서

● 성경 ......................... (마 11:1~19) .............................. 다함께

● 묵상자료 ..................................................................................................................... 인도자

● 기도 ............................................................................................................................ 인도자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 다함께

“17.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

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 11:17)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

이가 걷고, 한센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

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물어 보게 했습니다. “3.오실 분이 선생

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듣고 본 

것을 그에게 알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

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째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사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한대로 예수님보다 앞서 온 사자, 즉 엘리야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

다. “10.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는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 즉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임도 동시에 밝히셨

습니다. “11.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

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날마다 천국을 소망

하며,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한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16.이 시대 사람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에게 '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

다.” 또한 당시 사람들의 이중성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렸다’고 폄하 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

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무원과 죄인들의 친구이다’라고 말한다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모두 비난했으나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바르게 살았으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행위는 결국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잘 했다는 칭찬을 듣기를 소망하

며 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변함

없는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칭찬들을 수 있는 믿음으

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